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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)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

사업자 대부분이 신고접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

있습니다.

1. 기사 내용

□ 조선일보는 9.23일자 “‘미신고 코인거래소’에 222만명 2조3000억

넣었다” 제하의 기사에서 

ㅇ “24일 가상 화폐 거래소 등록이 마감되지만, 여전히 222만명에 

달하는 투자자들이 등록 신고를 하지 못해 정상 영업을 계속

할 수 없는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. 이들의 

투자 예치금은 2조3000억원에 달한다.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□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은 9.22일 기준, 6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

접수*하였고, 이 중 1개사(업비트)에 대해 신고수리를 결정하였으며,

    * 거래업자 : 업비트(8.20일), 빗썸(9.9일), 코인원, 코빗(9.10일), 플라이빗(9.17일)

기타(지갑서비스 또는 보관관리업자) : 한국디지털에셋(9.17일)

ㅇ 이 외에도, 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) 인증을 획득한 거래업자(25개)

중 21개 거래업자가 코인마켓 영업 신고접수를 위한 사전상담을 

진행하고 있어, 대부분이 신고 접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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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(9.23일 기준) >

ISMS 통과 신고접수 신고 사전상담

거래업자
4 4 -
25 1 21

지갑‧보관관리업자 14 1 10
합계 43 6 31

□ 금융위-금감원 합동으로 영업종료 공지일인 9.17일 이후 확인 결과,

실명계정을 확보한 4개사를 제외한 거래업자의 경우 원화마켓 종료 

또는 영업종료를 안내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,

ㅇ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고한 영업종료 절차*에 따라 

이용자들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

     * ｢영업종료 관련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對사업자 권고사항｣(8.18일, 9.13일)

□ 또한, 미신고 사업자의 횡령, 인출지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

검·경 등 수사기관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갖추고

있으며 피해신고센터(FIU, 금감원, 경찰 등)를 운영중에 있습니다.

□ 정부는 신고기한 마감일을 전후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

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
